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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,400원…올해보다 277원 인상

- 내년 정부 최저임금 9,860원보다 1,540원 많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

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·문화 생활을 할 수 있

는 생활임금을 시급 11,400원으로 결정했다. 

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.5%를 반영한 

것으로,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,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

며,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,860원보다 1,540원이 많은 금액이

다.

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대상은 시

와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

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,071명이 

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.

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



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･고시하고 있다. 적용

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

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까지, 2022년부

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.

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

총･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, 인천경영자총협회, 시의

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.

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,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

금체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, 저소득 노동자들

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. 

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“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

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

정했다”며 “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

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 


